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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결국 자민당이 승리했다.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압승이 아닌 대승이었다. 대승이지만 낙

승은 아니었다. 보기에 따라 신승이기도 하다. 역시 민진당이 패배했다.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것은 참패가 아닌 부진이었다. 부진했지만 완패는 아니었다. 보기에 따라 석패이기도 하다.

선거 결과가 판명이 난 지난 일요일 밤 아베 신조 총리는 득의양양한 얼굴로 민진당의 패인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해주었

다. 첫째는 민진당이 공산당과 공조한 것이다. 그게 민진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이탈시켰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민진당이

쓸데없이 개헌을 쟁점화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국민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야당의 한계를

간파했다는 것이다.

친절하기도 하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아베 총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친절함으로 가장하는 노회함을 보여

주었다. 아베 총리의 파안대소가 그 속을 간파하게 해주고 있다. 압승이 예견된다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그가 그만큼

몰려 있었다는 것을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솔직한 사람이다. 야권공조 때문에 애먹었고, 개헌 쟁점화 전략에

말려들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는 이제 패배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패배 속에 역공의 가능성을 심은 패장으

로 사라질 것이고, 역공의 기회가 오면 재기할 것이다. 그는 야권공조로 자민당에 진검승부를 강요했고, 개헌 저지를 밀

어붙여 개헌 문제에서 슬슬 도망치는 아베의 여우 꼬리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일요일 밤, 패배의 원인을 묻는 뉴스 캐스

터의 질문에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되물었다. 무엇이 패배냐는 것이다. 그는 어리숙하게 우직하다. 패배로 생각하지 않

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압승이 예견되었던 선거에서 아베는 줄곧 진두지휘를 하며 전국의 선거구를 돌아다녔다. 대승이긴 하지만 겨우 지킨 승

리였다. 개헌 가능성이 회자된 선거에서 아베는 줄곧 개헌이 현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개헌을 쟁점화하면 단독 과반의 확

보도 어렵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아베는 개헌의 돌파구를 여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것은 개헌이 아닌 아베노

믹스를 추진하라는 채찍질이 만든 의석이다. 아베는 당분간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진력해야 하며 개헌 명목을 쌓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의 리버럴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개헌 저지를 단일쟁점으로 삼아 단합하여 최대한의 시간

을 벌어놓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선거 결과를 두고 개헌에 조준한 전망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여전히 아직 먼 길이다.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느긋하게 다음 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개헌의 길

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렇다고 벌써 달리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폭주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폭주를 막으려면 말을 걸든 손을 잡든 해야 한다. 무엇으로 말을 걸고,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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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폭주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동아시아 평화의 파괴자들은 모든 문제를 국가로 환원한다. 국가안보를 지상의

가치로 놓는다. 그럼으로써 평화의 건설자들을 분단한다.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자는 모든 문제가 동아시아적

수준에서 존재함을 드러내고, 이를 동아시아적 수준에서 풀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일본의 문제가 동아시아의 문제임을

설득하고, 일본에 동아시아로 인도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이 동아시아가 되는 일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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